
연초부터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배우기 위

한 해외 목회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난 1월 18일, 10박 11일 일정으로 파

키스탄 총회장 및 교회 대표자협의회 회장 

유세프 소헤일 목사와 총무 카라맛 일야

스 목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금요철

야예배,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다니엘철

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GCN 방송(이사장 

이재록 목사), 무안단물터(권능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수족관 등을 둘러보았다. 

유세프 소헤일 목사 일행은 당회장 이재

록 목사가 인도한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

회’ 이후, 파키스탄 전역에서 목회자 세미나

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인도한 길태

식 목사(대전만민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사

역으로 인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회고하며 “수많

은 기독교인이 지금까지도 성회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무

수한 치료 역사가 나타난 파키스탄 기독교

계의 역사적인 성회였다.”라고 그때의 감동

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성회 이후 10여 년간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열린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

건 집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공급받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행

복해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

로 깨우쳐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많은 영혼이 권능의 역사를 체

험해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주님을 영접

하고 있다며 감사해했다.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한 일

행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밤 늦은 시간에 많

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상

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강한 임

재하심을 느꼈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

며 헌신하는 모습에 은혜받았다.”며 놀라워

했다. 다니엘철야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회

를 열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꼴로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세프 소헤일 목사 일행이 

소속된 파키스탄 총회장 및 교회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국제 

이사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하

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영적으로 이끌

어 줄 분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재록 목

사님이 적임자라는 뜻이 모아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7일에는 브라질 구스타

보 멜로 목사가 7박 8일 일정으로 우리 교

회를 방문했다. 그는 ‘민족을 위한 사도협의

회’(산하 140여 개 지교회를 두고 북인도, 미

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에서 사역) 대

표로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 및 주의 종과 일

꾼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고아원 등을 운영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2년 9월에 열린 WCDN(세계기독의사

네트워크) 멕시코 지부 주최 아메리카 콘퍼

런스의 강사로 참석한 그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놀라운 권능 치유사례를 보고 만민

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 교회를 방문했

다.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  

GCN 방송, WCDN 본부, 무안단물수족관 

방문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선

교 비전을 새롭게 했다.    

구스타보 멜로 목사는 “만민중앙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으며, 신

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에서 간절함이 묻어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만한 찬양, 특송, 성가대를 비롯, 

탄탄한 조직력 등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

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섭리를 이루셨으며, 천국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의 소리가 발해
질때 신속히 응답받기 위한 비결을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012년 제4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국무
역협회 국제협력실장 김정수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

성령의 역사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뤄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목회자
들과 MMTC 대만 비전 트립 등 국내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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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C 대만 비전 트립

브라질 구스타보 멜로 목사(왼쪽 두 번째)와 파키스탄 유세프 소헤일, 카라맛 일야스 목사(왼쪽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다①.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GCN 방송을 방문하고②,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을 관람했다③.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충만합니다”
파키스탄, 브라질 해외 목회자들 우리 교회 방문

세계를 향해 성결의 오중복음을 전할 

선교 인재 양성기관인 MMTC(만민세계

선교훈련원)에서 지난 1월 21일에서 31

일까지 ‘대만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훈련생들은 교육과 노방전도, 선교정

탐, 협력교회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통

해 시종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

다. 나아가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기 원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복음 전파의 소명이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국제문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총

동원 전도집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이 담긴 ‘권능’ DVD와 천국의 아름

다움을 담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축

하공연’ 비디오 상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천국 소망이 넘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진 환자 기도를 통해 쉬핑핑 성도

(59세)는 들리지 않던 왼쪽 귀가 들리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받던 관

은핑 자매(18세)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많은 사람의 

시력이 회복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반전의 기쁨
| 칼럼 |

글/ 조선일보 연재 이재록 목사 ‘길’ 칼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악조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되 끝까

지 정도를 좇아야 합니다. 잠깐 상대를 

속이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정직

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

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

는 방법으로 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십

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 7:10)

① ②

③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

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

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꿉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 죄인 취급받던 세

리, 가난한 자, 과부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보다 이제껏 받아 보

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스스

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영혼들이 하

나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푸

셨을까요? 

1.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

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

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

리고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짐승의 우리

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참된 양식이 되

기 위해(요 6:51) 짐승의 먹이 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

드는 첫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

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천국 복

음을 전파하셨지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

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문둥병

자가 고침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가던 사람이 무덤에

서 걸어 나왔지요(요 11장).

2.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

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단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시지

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에 친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

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

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

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다 할 것

이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라 정죄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

로 군중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써내려 가는 자신의 

죄목을 보고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하나 그 자리

를 떠나고 여인만 남게 됐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라”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치 않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

인뿐 아니라, 그녀를 정죄한 자들이라 할지

라도 율법으로 찌르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

음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17에 예수님

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지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사

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율

법이 있기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

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3.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섭리를 

이루신 사랑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

서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

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

원하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

방울같이 돼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눅 

22:42~44). 

그날 밤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는 심문을 받은 뒤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

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

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처형장으

로 끌고 갔습니다(마 27:28~31). 밤새 희롱

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몸으

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

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이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

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율법

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다 쏟으셨지요. 머리

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우

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

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십자

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

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기도하

시며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이나 달려 고통

당한 뒤 운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막

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렸

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

접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천국 처소를 예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끄시는 사랑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지요(요 14:2~3).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

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

십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간절히 기

도하시지요(마 26:29).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승리하고 영혼이 잘돼 하나님 영광

을 나타내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을 마친 후 백보좌 대심판 

때에도 주님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

십니다.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

한 일들에 대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좋은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

호해 주십니다. 직접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했기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대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셨습니

다. 이 사랑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

끼지 않는 생명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

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온 세상에 복음

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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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2)

당회장 이재록 목사

●●●



BOOK

 마음 중심에서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나타내며 말씀을 확

증하셨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문둥병이 치료됐으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귀신이 나가는 등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된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마침 길가에 눈먼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누군가

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안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

기 때문이다.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

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태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의에 맞게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으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니 그때부터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다(창 3:19).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야곱이 얍복

강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기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창 32:24~30), 엘리야가 3

년 반의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듯이

(왕상 18:42~46), 마음과 뜻과 정성,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

나님을 감동시키고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눈먼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앞서 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그는 기분

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볼 수 있게 된다

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 오라고 명하신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

라도 굴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기에 응

답받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겉옷을 내버리는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지

르며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하시자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다. 

여기서 겉옷은 영적으로 자존심, 교만 등 온갖 더러운 비진리의 마음을 뜻한다. 거룩하신 하나

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

자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한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즉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 떠올려 주시는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성

령의 음성에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한다. 모쪼록 공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 “네게 무엇을 하

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담대하게 소원을 고백하고 응답받기 바

란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 어떤 형상이 

없이 웅장한 소리를 머금은 영롱한 빛으로 온 우주를 감싸고 계셨다

(요 1:1, 요일 1:5). 광활한 우주 공간을 근본의 빛과 소리로 다스리시며 

홀로 존재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때가 이르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근본의 소

리를 발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창 1:1~26).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근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근본의 소리를 통해 눈

먼 사람이 믿음으로 신속히 응답받는 사건이 나온다. 과연 신속한 응

답의 비결은 무엇일까? 

근본의 소리로 신속히 응답받으려면근본의 소리로 신속히 응답받으려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 68:33)“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 68:33)

-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8장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중에서



▶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 세계

적인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우리

나라는 2011년, 201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2011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

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해였

지요. 25년간 한국무역협회에 근무한 저로서

는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2012년 12월 5일, 저는 제49회 무역

의 날을 맞아 무역증진을 통해 국가산업발

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국가유공훈장으로 산업 개발 또

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實業)에 정려(精

勵)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사

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해 국가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

람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상

을 기업체가 아닌 지원기관의 현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2011년 9월경, 아내 신혜숙 권

사(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가 제66회 경

찰의 날(10월 21일)에 우수경찰관으로 선발

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반

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무역의 날에 나도 대통령 표창

을 받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

면 좋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통해 직장에서 솔선수범하며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 유익을 구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성도가 돼야 한

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본이 돼 주셨고, 저

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사랑스

럽게 보신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제가 

소원했던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 믿음의 가정으로 나오는 계기가 있으셨

다면서요?

1996년, 누나 김순애, 김순미 권사님의 전

도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

습니다. 1999년 모 방송사의 우리 교회에 대

한 왜곡, 편파 보도 사건은 저희 가정이 믿음

의 가정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장과 주변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핍박

이 있었지만 추호도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었

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더 크

게 이루실 것을 믿었지요. 

비록 초신자였지만 오직 성경대로 선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과 무수한 기사

와 표적,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잦은 해외 출장으로 주일 성수가 어렵지

는 않으신가요?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 보

니 한 달에 평균 한두 번은 해외출장을 다녀

옵니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일

이 생기면 마음이 몹시 곤고했지요. 그래서 

주일을 피해 출장 일정을 짜려고 노력했고,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절해 토요

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행함을 보시고 하나

님께서는 VIP 해외순방 수행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참가 및 우리나라 개최 행사를 차

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 온 가족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들

었습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달

려가고 있습니다. 아내 신혜숙 권사는 경찰 

업무 외에도 강의, 언론사 인터뷰 등 바쁜 일

정을 보내고 있고, 딸 김승윤 자매는 작년 1, 

2학기에 과 수석과 차석으로 성적 우수 장학

금을 받았지요. 또 아들 김승현 형제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올해 한국외국

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에 진학했습니다. 

▶ 올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만민 성도들에게 근본

의 소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주인공 중 한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당회장님의 가

르침으로 인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모든 감

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터뷰2013년 2월 3일 567호(주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1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
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김정수 집사 가족

“산업포장 수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로 식물을 삼아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김정수 집사(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 3대대 32교구). 

2012년 무역의 날 ‘산업포장’을 받은 그의 가족을 만민뉴스에서 만나보았다.

∶ ∶ 김정수 집사 주요경력 

2010. 11. 
 서울 G20 Business Summit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2011. 5. 
 이명박 대통령 덴마크 국빈 방문 시 
 한-덴마크 경제인 비즈니스 포럼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3.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 초청 
 경제인 오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8. 
 코스타리카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초청 경제인 오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10.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사무국장  
2012. 12.  
 파키스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
  초청 경제인 만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 산업포장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
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개발 또
는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
여한다(상훈법 1·2조). 


